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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람컴퓨터, 

무선영상전화(VoIP) 서비스출시

큰사람컴퓨터(대표 신은선)는 한빛아이티,

이텔레피아와공동으로무선인터넷환경에서스

마트폰을통한영상전화서비스를선보였다. 

유선에서 PC모니터를 통한 영상전화 서비스

는 선보인 적이 있으나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전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 1만2000개의 네스팟 무

선랜 환경에서 스마트폰 단말기(현재는 HP rw

6100만 가능)로 0505 착신번호를 부여받아

영상전화가가능하며네스팟이외의지역에서는

일반 이동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측은“기

존 영상패킷 전송 압축률을 대폭 강화, 국제전

화의 경우 국제 전용전화보다 70�90% 저렴

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전화요금도 VoIP

수준으로저렴한것”이특징이라고설명했다. 

티브이로직,  

방송용 포터블 LCD 모니터 개발

디지털방송장비업체인티브이로직(대표이경

국)은 HD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송용 비디

오신호를 처리하는 방송용 포터블 LCD 모니터

8.4인치 제품(모델명 LVM-084)을 국내 첫 개

발했다. 

이 제품은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HD급, SD급 영상신호뿐만 아니라 HD

아날로그 컴포넌트신호, SD 아날로그 컴포넌

트, S-비디오, 컴포지트 등까지 모두 디스플레

이할수있다. 

또19인치‘랙마운트’방식은2대의모니터

를 4RU(1RU는 약 45㎜)에 장착할 수 있어 중

계차 및 좁은 공간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외부

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가방을 쓰면 야

외촬영시에도쓸수있다. 

퍼스널텔레콤, 

中 DMB부품시장 진출

지상파DMB 개발업체인 퍼스널텔레콤(대표

박일근)은 최근 중국 광둥성 소재 포산방송국과

지상파DMB 수신모듈 수출계약을 하고 지난

29일1차분5000대를선적했다고밝혔다. 

수출 제품은 차량용 DMB 수신기에 쓰는 모

듈(모델명 DMR732)로서 국내 지상파DMB와

유사한 규격이지만 비디오 규격으로 윈도미디어

비디오(WMV) 9방식AV디코더를채택했다.

중국 포산방송국은 우리나라의 지상파DMB

와유사한형태의실험방송을추진해주목받아

왔다. 업계는 포산방송국이 아직 방송시스템의

안정성을확보하지못했지만중국의방송시스템

과 단말기, 모듈시장의 선점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보고제품공급을타진해왔다.

퍼스널텔레콤은 지난해부터 텍사스인스트루

먼츠(TI)와 함께 중국 DMB 시장을 공략해왔으

며최근8개월간중국용모듈개발에총력을기

울여왔다. 

PR 
Focus
홈네트워크시장을주도할통신장비업체
기술개발과사업다각화로불황을극복하라

국내외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산 통신장비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관련 업체들이 수요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R&D투자 등으로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섰으며, 과감하게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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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컴, 국내 최초 가입자계 통합형 회선분배장치‘Access-256E’호평

고속인터넷 전용 회선장비 등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 해피컴(대표 강광복)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입자

계 통합형 회선분배장치를 개발, 출시해 관련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Access-256E’로 이름 붙인 이 제

품의 특징은 기존의 복잡한 망구성을 단순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망운용과 관리가 가능하다. 이 회선분배장치는

최대 128개의 DS1E 신호와 6개의 DS3 또는 2개의 STM-1 신호가 동시에 접속되어 DSO 신호 단위로 상

호회신 연결된다. 구성단위 모듈은 운용 중에도 증설과 실∙탈장이 가능하고 외부동기, 수신동기, 내부동기 등

의클럭동기기능을지원한다.

해피컴은 그간 정보통신망 구축의 공로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달 벤처기업대상 시상식에서 국무

총리표창을받기도하였다. 올해180억원의매출을내다보고있으며내년에는코스닥진출을계획하고있다.

연매출 500억대의 통신장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 해피컴 강광복 대표│향

후 통신시장은 방송∙음성∙데이터가 통합된 광전송장치를 이용한 홈네트워크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향후의

통신시장변화에대비해멀티서비스광전송장치, 무선데이터시스템등으로사업영역을넓혀가겠다. 그리고새로

운무선응용제품을근간으로연매출500억원규모의통신장비전문기업으로거듭나겠다.

엠비엔파트너스, 96채널 IP기반 ADSL ‘IRT-900’개발

광전송장비 생산 전문기업인 엠비엔파트너스(대표 민경국)가 최근 96채널 IP기반 ADSL 집적장치인 IRT-

900을 개발,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SNMP기반의 효율적인 망관리 시스템과 트래픽집선을 위한 Stacking을

제공하고 하나의 IP를 통해 관리및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EMS에서 Stacking된 관리 및 제어 데

이터를 Tree구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 기업의 IP-ADSL 시스템은 최근 초고속망

솔루션에서 각광받고 있는 DSL기술을 활용하였고, IP기반의 이더넷환경과 쉽게 접속할 수 있어 ATM장비와

관련된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다고회사측은설명한다. 

올 6월 일륭텔레시스에서 사명을 변경한 엠비엔파트너스는 새로운 각오로 멀티미디어 전문장비업체로 도약

한다는포부를밝혔다.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 엠비엔파트너스 민경국 대표

│ 국내외 통신장비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다. 또 광전송장비 개발에

적극적인 R&D투자를 감행해 단기적인 불황 극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간

내수위주의매출에서벗어나앞으로는수출기업으로변모하고자각고의노력을기울이겠다. 


